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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배경 및 목적

모든 정신질환의 평생유병율은 31.4%로서 10당 3명은 정신

질환에 걸릴 확률임. (2001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 남자 38.7%, 여자 23.9%로 남자가 여자보다 1.7배 더 많

음.

- 특히 우울증은 평생 한번 이상 앓을 가능성이 15%에 이

를 정도로 흔한 질병임.

- 미국, 네덜란드 등 외국인의 평생유병율이 40%대인데 비

해 한국인의 평생유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이는 정신질환

자가 병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치료를 안받으려는 경

향이 있기 때문임.

2000년 통계와 비교할 때, 5년간 등록된 정신장애자의 수는 

71,797명에서 2005년 59,223명으로 감소함.

   - 전체 장애인 등록률이 87.9%인데, 48.3%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임.

- 특히 전년도 40.5%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수치임.

최근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정신질환 요소들이 늘

어나고 있으며, 웰빙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함께 일반 시민

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욕구가 커짐에 따라 정신건강의 

예방에 대한 과학적 근거 및 경험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과 이해가 요구됨.

본 조사는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정신건강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별 

체감수준은 어떠한지 △정신질환 발병 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을 알고 있는지 등을 파악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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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모집단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5-65세 남녀

표본크기  1,000명

표본추출
 2006년 12월 31일자 주민등록인구현황에 근거하여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표집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

조사방법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CATI,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조사기간  2007. 9. 11- 9. 17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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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에 

대한 태도

 신체 건강대비 정신 건강의 중요성

 정신 질환에 관한 기사나 뉴스 관심도

 불특정인 대상으로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 발병 가능성

 신체 질환대비 정신 질환 완치 가능성

 신체 질환대비 정신 질환 약물치료 가능성

 정신 질환 치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 가능성

 정신질환자의 친구/동료 수용 가능성

 거주지 정신보건 재활시설 수용 여부

 지역단위에서 정신 질환 치료 및 관리 위한 정부투자 필요성

정신질환 

발병 시 

도움요청 상대

 응답자 또는 가족 정신질환 발병 시 도움 요청 상대

스트레스 

관련 실태

 직장/가정/학교에서의 스트레스 정도

 경제적 문제 관련 스트레스 정도

 대인 관계 관련 스트레스 정도

 고민 상담자 부재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화와 같은 감정 조절 관련 스트레스 정도

 스트레스 해소 용이성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동석자 없는 TV 시청, 인터넷 선호 여부

 기분 전환을 위한 동석자 없는 음주 선호 여부



2007년 정신건강에 관한 일반인 인식조사 보고서

8

구  분 내            용

정신건강

실태관련 

 1주 이상 기분이 우울했던 경험 유무

 1주 이상 평상 시 하던 일에 귀찮은 느낌 경험 유무

 1주 이상 기분이 우울해 식사를 제대로 못한 경험 유무

 1주 이상 기분이 우울해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은 경험 유무

 1주 이상 특별한 이유없이 잠을 못잔 경험 유무

 특별한 이유없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경험 유무

정신건강 

문제 시 

대응관련

 1주 이상 기분이 우울했을 때 도움 또는 상담 요청 경험

 기분이 우울했을 때 도움 또는 상담 요청 대상

 정신건강에 대한 자가인지 여부

 정신건강 문제로 의사에게 상담이나 치료 경험 유무 및 유형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적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적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의향

가족/친구의 

정신건강

실태관련

 1주 이상 기분이 우울했던 가족/친구 유무

 1주 이상 평상 시 하던 일을 귀찮게 느낀 가족/친구 유무

 1주 이상 기분이 우울해 식사를 제대로 못한 가족/친구 유무

 1주 이상 기분이 우울해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은 가족/친구  

   유무

 1주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잠을 못잔 가족/친구 유무

 특별한 이유 없이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가족/친구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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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답자 구성

┏━━━━━━━━━━━┳━━━━━━┳━━━━━━┓
┃Base=전체             ┃사례수 (명) ┃     %      ┃
┣━━━━━━━━━━━╋━━━━━━╋━━━━━━┫
┃▣  전          체  ▣┃   (1000)   ┃   100.0    ┃
┃                      ┃            ┃            ┃
┃○  성          별  ○┃            ┃            ┃
┃    남          자    ┃    (499)   ┃    49.9    ┃
┃    여          자    ┃    (501)   ┃    50.0    ┃
┃                      ┃            ┃            ┃
┃○  연          령  ○┃            ┃            ┃
┃    10대 (15-19세)    ┃     (79)   ┃     7.9    ┃
┃    20          대    ┃    (227)   ┃    22.7    ┃
┃    30          대    ┃    (250)   ┃    25.0    ┃
┃    40          대    ┃    (220)   ┃    22.0    ┃
┃    50          대    ┃    (161)   ┃    16.1    ┃
┃    60대 (60-65세)    ┃     (63)   ┃     6.3    ┃
┃                      ┃            ┃            ┃
┃○  거  주  지  역  ○┃            ┃            ┃
┃    도 심 /  서 북    ┃    (169)   ┃    16.9    ┃
┃    동 북 부 지 역    ┃    (328)   ┃    32.8    ┃
┃    남  부  지  역    ┃    (345)   ┃    34.5    ┃
┃    강  남   3  구    ┃    (158)   ┃    15.8    ┃
┃                      ┃            ┃            ┃
┃○  학          력  ○┃            ┃            ┃
┃    중  졸  이  하    ┃    (139)   ┃    13.9    ┃
┃    고          졸    ┃    (269)   ┃    26.9    ┃
┃    대  재  이  상    ┃    (592)   ┃    59.2    ┃
┃                      ┃            ┃            ┃
┃○  직          업  ○┃            ┃            ┃
┃   사무/관리/전문직   ┃    (224)   ┃    22.4    ┃
┃    자    영    업    ┃     (85)   ┃     8.5    ┃
┃   영업/판매/서비스   ┃     (45)   ┃     4.5    ┃
┃    생산/기술/노무    ┃    (124)   ┃    12.4    ┃
┃    주          부    ┃    (198)   ┃    19.8    ┃
┃    학          생    ┃    (221)   ┃    22.1    ┃
┃    무직/퇴직/기타    ┃    (102)   ┃    10.2    ┃
┃                      ┃            ┃            ┃
┃○  월 가 구 소 득  ○┃            ┃            ┃
┃    99 만 원 이 하    ┃     (52)   ┃     5.2    ┃
┃    100 - 199 만원    ┃    (104)   ┃    10.4    ┃
┃    200 - 299 만원    ┃    (236)   ┃    23.6    ┃
┃    300 - 399 만원    ┃    (204)   ┃    20.4    ┃
┃    400 - 499 만원    ┃    (114)   ┃    11.4    ┃
┃    500 만 원 이상    ┃    (179)   ┃    17.9    ┃
┃    모름 /  무응답    ┃    (111)   ┃    11.1    ┃
┃                      ┃            ┃            ┃
┃○  경  제  수  준  ○┃            ┃            ┃
┃         상           ┃     (60)   ┃     6.0    ┃
┃         중           ┃    (751)   ┃    75.1    ┃
┃         하           ┃    (189)   ┃    18.9    ┃
┃                      ┃            ┃            ┃
┃○  종          교  ○┃            ┃            ┃
┃    기    독    교    ┃    (320)   ┃    32.0    ┃
┃    천    주    교    ┃    (122)   ┃    12.2    ┃
┃    불          교    ┃    (136)   ┃    13.6    ┃
┃    기  타  종  교    ┃     (15)   ┃     1.5    ┃
┃    종  교  없  음    ┃    (407)   ┃    40.7    ┃
┃                      ┃            ┃            ┃
┃○  혼  인  상  태  ○┃            ┃            ┃
┃    미          혼    ┃    (391)   ┃    39.1    ┃
┃    기          혼    ┃    (579)   ┃    57.6    ┃
┃    기          타    ┃     (33)   ┃     3.3    ┃
┃                      ┃            ┃            ┃
┃○ 신체적  건강상태 ○┃            ┃            ┃
┃    좋    은    편    ┃    (557)   ┃    55.7    ┃
┃    보          통    ┃    (354)   ┃    35.4    ┃
┃    좋 지 않 은 편    ┃     (90)   ┃     9.0    ┃
┃                      ┃            ┃            ┃
┃○ 정신적  건강상태 ○┃            ┃            ┃
┃    좋    은    편    ┃    (653)   ┃    65.3    ┃
┃    보          통    ┃    (306)   ┃    30.6    ┃
┃    좋 지 않 은 편    ┃     (42)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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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조사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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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정신건강에 관한 일반인 인직조사 결과요약
◎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90% 내외가 신체적인 질

병과 같이 인식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도 높은 

수준임.

- ‘우울증과 같은 질환도 신체적인 질병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라는 말에 94.8%, ‘우울증과 같은 질환에 대한 기사나 뉴스에 

관심이 간다’라는 말에 72.7%, ‘우울증과 같은 질환은 누구에

게나 발병할 수가 있다’라는 말에 92.6%가 그렇다고 응답함.

(단위 : %)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름/
무응답 계

우울증과같은질환도신체적인질병만큼
중요한문제이다 94.8 4.8 0.4 100.0

우울증과 같은 질환에 대한 기사나 뉴스
에관심이간다 72.7 27.3 0.0 100.0

우울증과같은질환은누구에게나발병할
수가있다 92.6 7.1 0.2 100.0

◎ 우울증과 같은 질환의 치료가능성에 대해서도 85% 내외가 

긍정적으로 인식함.

하지만, 약물치료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62.6%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임.

- ‘우울증과 같은 질환도 신체적인 질환과 같이 전문직인 치료

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다’라는 말에 84.2%, ‘우울증과 같은 

질환이 있는 사람도 상담과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

을 할 수 있다’는 말에는 93.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치료가

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함.

- 하지만, ‘우울증과 같은 질환도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질

병처럼 약물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라는 말에는 62.6%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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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고 응답하여 약물치료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상

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름/
무응답 계

우울증과 같은 질환도 신체적인 질환과
같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
능하다

84.2 13.5 2.3 100.0

우울증과같은질환도고혈압이나당뇨병
같은질병처럼약물치료가가능한질병이
다

62.6 30.9 6.4 100.0

우울증과 같은 질환이 있는 사람도 상담
과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수있다

93.0 6.0 1.0 100.0

◎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80% 내외가 긍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단위에서의 정신 질환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투자 필요성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인식함.

-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도 친구,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

다’라는 말에 80.8%, ‘내가 사는 지역에도 정신질환을 위한 지

역사회 정신보건 재활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말에는 80.6%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정신질환자를 사회구

성원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구분
내

생각과
같다

내
생각과
다르다

모름/
무응답 계

정신질환을가진사람이라도친구, 동료로받아
들일수있다 80.8 18.9 0.3 100.0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정신질환을 위한 지
역사회 정신보건 재활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수있다

80.6 18.1 1.3 100.0

지역사회 차원에서 정신질환의 치료와 관리
를 위하여 정부가 더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한다

93.0 6.0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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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차원에서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위하여 정

부가 더 많은 투자를 하여야한다’라는 말에 93.0%가 그렇다고 

응답함.

◎ 정신질환 발병 시 도움 요청 대상자는 정신과 의사, 그 외의 

가족 구성원, 심리상담사 등의 순으로 응답함.

- ‘본인 또는 가족에게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한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라는 말에 37.9%가 정신

과 의사라고 응답하였으며, 22.6%가 그 외의 가족 구성원,

19.3%가 심리상담 전문가(심리상담사)라고 응답함.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신과 의사 (349) 37.9

그 외의 가족 구성원 (226) 22.6

심리 상담사 (193) 19.3

그 사람의 친구 (63) 6.3

◎ 스트레스 체감 수준이 매우 높은 초위험군은 3.9%임.

- 스트레스 체감 수준이 매우 높은 ‘초위험군’은 3.9%, ‘고위험

군’은 32.0%, ‘위험군’은 53.4%, ‘저위험군’은 10.7%임.

위험군 유형 사례수
(명)

비율
(%)

초고위험군 (39) 3.9

고위험군 (320) 32.0

위험군 (534) 53.4

저위험군 (107)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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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 스트레스 위험 요인 중 사회적 요인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직장, 가정, 학교에서

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음.

- 사회적 요인 중에서는 ‘직장, 가정, 학교에서의 문제’로 인해 

62.2%,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40.5%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함.

- 관계적 요인 중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31.6%가 스

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19.6%가 ‘심각한 고민을 이야기 할 사

람이 없다’라고 응답함.

(단위 : %)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름/
무응답 계

사회적요인

직장이나가정또는학교에서스트레스를많이
받는편이다 62.2 37.7 0.1 100.0

나는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
는편이다 40.5 59.3 0.2 100.0

관계적요인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받는편이다 31.6 68.4 0.0 100.0

심각한고민을함께이야기할사람이없다 19.6 80.3 0.1 100.0

스트레스관리요인

특별한이유없이다른사람에게화를내는
경우가있다 23.1 76.8 0.1 100.0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를 쉽게
풀어내지못하는편이다 27.2 72.8 0.0 100.0

스트레스해소요인

기분이 우울해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이있다 13.6 86.3 0.1 100.0

혼자 TV를보거나인터넷을하는것이다른
사람을만나는것보다더재미있다 18.4 81.5 0.1 100.0

- 스트레스 관리 요인 중에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정조절 

문제가 있다’에 23.8%,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쉽게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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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풀어내지 못하는 편이다’에 27.2%가 그렇다고 응답함.

- 스트레스 해소 요인 중에서는 ‘기분이 우울해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에 13.6%,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TV시청,

인터넷을 선호한다’에 18.4%가 그렇다고 응답함.

◎ 정신건강 리스크 자가진단에 따른 위험군 유형에서 10% 내

외가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고위험군 이상임.

- 정신건강 리스크 상태를 자가진단하기 위한 6가지 문항 중 5

가지 이상의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한 ‘초위험군’은 1.4%, ‘고위

험군’은 9.3%, ‘위험군’은 33.7%, 6가지 문항 모두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한 ‘저위험군’은 55.7%임.

위험군 유형 사례수
(명)

비율
(%)

초고위험군 (14) 1.4

고위험군 (93) 9.3

위험군 (337) 33.7

저위험군 (557) 55.7

◎ 본인 스스로 정신질환이 있다고 생각한 응답자 중 전문적인 

의사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응답자는 5.4%임 

- ‘위험군’ 이상의 응답자 453명 중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

청하거나 상담했던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18(26.0%)명임.

- ‘위험군’ 이상의 응답자 453명 중 본인 스스로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12(24.8%)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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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우울한상태가1주일이상계속되었던경우에다른사람
에게도움을요청하거나상담을받은경우가있으십니까? 26.0 74.0 100.0

본인스스로우울증같은정신건강상문제가있다고생
각하십니까? 24.8 75.2 100.0

현재우울증같은정신건강상문제와관련하여전문
적인의사의상담이나치료를받고계십니까? 5.4 94.6 100.0

- 특히, 본인 스스로 정신질환이 있다고 생각한 응답자 112명 

중 전문적인 의사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6명

(5.4%)에 불과함.

- 현재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응

답자 6명 중 3명은 상담치료 없이 약물치료만, 3명은 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응답함.

◎ 현재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 중 50.8%가 상

담 및 치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치료를 받지 않음.

- 현재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전문적인 치료

를 받지 않고 있는 응답자 106명 중 상담 및 치료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자가 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변 시선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자도 7명임.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상담 및 치료 필요성 못 느낌 (53) 50.8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장소 모름 (16) 14.6

상담 및 치료 시의 경제적 부담 (15) 13.7

주변 시선에 대한 부담 (7) 6.6
기타 (15) 14.4
합계 (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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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

지 않은 응답자 106명 중 치료를 받을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81명(76.0%)으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의향은 높은 수준임.

◎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이 모두 위험군이거나 어느 한쪽이 저 

위험군인 B유형이 51.5%로 가장 많음.

문3)과 문4)의 응답내용을 기준으로 스트레스 위험군(43p 참조)과 정신건강

위험군(62p 참조)을 교차하여 아래와 같이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구분
정신건강

저위험군 위험군 고위험군 초고위험군

스
트
레
스

저위험군 A 유형

B 유형

해당자 없음

위험군

E 유형 F 유형고위험군
C 유형 D 유형

초고위험군

* C 유형 중 스트레스 초고위험군-정신건강 저위험군 해당자는 전체 중 0.9%임
* E 유형 중 스트레스 초고위험군-정신건강 고위험군 해당자는 전체 중 0.8%임
* F 유형 중 스트레스 위험군-정신건강 초고위험군 해당자는 전체 중 0.3%임

구분 사례수(명) 비율(%)

A 유형 (92) 9.2

B 유형 (515) 51.5

C 유형 (118) 11.8

D 유형 (158) 15.8

E 유형 (92) 9.2

F 유형 (2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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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및 지인들에 대한 정신건강 리스크 위험군 분류에서 

정신건강 상태가 매우 위험한 초위험군은 4.1%임.

- 가족 및 지인들의 정신건강 리스크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문

항 중 5가지 이상 그렇다고 응답한 ‘초위험군’은 4.1%이며, 6가

지 문항 모두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저위험군’은 55.5%임.

위험군 유형 사례수
(명)

비율
(100)

초고위험군 (41) 4.1

고위험군 (196) 19.6

위험군 (208) 20.8

저위험군 (555) 55.5

◎ 가족 및 지인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정신질환으로 인식한 

70% 중 의사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응답은 24.7%

임.

- 가족 및 지인의 정신건강이 ‘위험군’ 이상인 응답자 498명 

중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하거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도

록 권유한 응답자는 181명(36.3%)임.

(단위 : %)

구분 그렇다 아니다 모름/
무응답 계

가까운가족, 친지친구중에그런상태가1주일이
상계속되었던경우에다른사람에게도움을요청
하거나상담을받도록하였던경우가있나요?

36.3 63.7 0.0 100.0

그런상태가정신건강상문제가있다고생각하세요? 70.0 28.6 01.4 100.0

그 분은 현재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상 문제와
관련하여전문적인의사의상담이나치료를받
고계신가요?

24.7 68.0 7.3 100.0

* 그런 상태란 문6.의 가족 및 지인들의 정신건강 리스크 평가 문항임.

* ‘위험군’은 가족 및 지인들의 정신건강 리스크 평가에서 ‘그렇다’라는 응답이 1개 또는 2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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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및 지인의 정신건강이 ‘위험군’ 이상인 응답자 498명 

중 가족 및 지인들에게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

고 응답한 응답자는 349명(70.0%)임.

- 가족 및 지인들이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응

답한 349명 중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응답자

는 86명(24.7%)임.

- 가족 및 지인들 중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86명 중 상담치료는 12명, 약물치료는 14명, 상담과 약

물치료를 병행한다는 58명임.(모름/무응답 2명)

◎ 현재 가족 및 지인들 중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느끼

는 사람 중 42.5%가 상담 및 치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치

료를 받지 않음.

- 현재 가족 및 지인들 중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지만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 237명 중 상담 및 치료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이 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면 시선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자도 12명임.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상담 및 치료 필요성 못 느낌 (101) 42.8

주변 시선에 대한 부단 (31) 12.7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장소 모름 (27) 11.4

상담 및 치료 시의 경제적 부담 (27) 11.4

기타 (39) 16.5

모름/무응답 (12) 5.2

합계 (23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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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가족 및 지인들 중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지만 치료를 

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 237명 중 205명이 전

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권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대한 인지여부는 10% 이내임.

-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지역사

회 정신보건기관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8.8%에 불과함.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알고 있다 (88) 8.8

모르고 있다 (912) 91.2

합계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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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신건강 리스크 위험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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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가족 및 지인들의 정신건강 리스크 위험군 분류

     8. 가족 및 지인들의 사람들의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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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1) 질병으로 인식 

   -우울증과 같은 질환도 신체적인 질병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문] 정신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불

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귀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

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

서 말씀해 주세요.

<표1> 신체 건강대비 정신 건강의 중요성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705) 70.5 94.8

대체로 그런 편이다 (243) 24.3

별로 그렇지 않다 (36) 3.6 4.8

전혀 그렇지 않다 (12) 1.2

모름/무응답 (4) 0.4

합계 (1000) 100.0

전    체

‘우울증과 같은 질환도 신체적인 질병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라는 말에 대해, 70.5%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4.3%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전체적으로 94.8%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4.8%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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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별

‘우울증과 같은 질환도 신체적인 질병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고, △

30대(97.9%) △월가구소득 400-499만원(97.5%) △정신적 건

강상태 좋은 편이다(97.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고,

△월가구소득 99만원이하(9.6%) △경제수준 하(7.9%) △신체

적 건강상태 좋지 않은 편이다(7.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

음.

<표2> 신체 건강대비 정신 건강 중요성

*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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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으로 인식 

   - 우울증과 같은 질환에 대한 기사나 뉴스에 관심이 간다

문] 정신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불

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귀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

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

서 말씀해 주세요.

<표3> 정신 질환에 관한 기사나 뉴스 관심도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294) 29.4 72.7

대체로 그런 편이다 (433) 43.3

별로 그렇지 않다 (206) 20.6 27.3

전혀 그렇지 않다 (67) 6.7

모름/무응답 (0) 0.0

합계 (1000) 100.0

전    체

‘우울증과 같은 질환에 대한 기사나 뉴스에 관심이 간다’라

는 말에 대해, 29.4%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43.3%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전체적으로 72.7%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27.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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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별

‘우울증과 같은 질환에 대한 기사나 뉴스에 관심이 간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신체적․정신적 건상이 좋지 않을

수록 높고, △여자(81.5%) △50대(81.6%) △고졸(81.0%) △학

생(87.5%) △기혼자(80.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신체․정신건강이 좋을

수록 높고, △남성(36.1%) △10대(55.7%) △중졸이하(34.2%)

△주부(46.4%) △미혼자(40.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4> 정신 질환에 관한 기사나 뉴스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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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병으로 인식 

   - 우울증과 같은 질환은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가 있다

문] 정신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불

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귀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

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

서 말씀해 주세요.

<표5>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발병 가능성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659) 65.9 92.6

대체로 그런 편이다 (267) 26.7

별로 그렇지 않다 (59) 5.9 7.1

전혀 그렇지 않다 (12) 1.2

모름/무응답 (2) 0.2

합계 (1000) 100.0

전    체

‘우울증과 같은 질환은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가 있다’라는 

말에 대해, 65.9%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6.7%

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전체적으로 92.6%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7.1%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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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별

‘우울증과 같은 질환은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가 있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고, △10대

(96.3%) △월가구소득 300-399만원(95.9%) △정신적 건강상

태 보통(96.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으며,

△불교(10.4%)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12.1%) 등

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6>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발병 가능성

*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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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료가능성에 대한 인식 

   - 우울증과 같은 질환도 신체적인 질환과 같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다

문] 정신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불

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귀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표7> 신체 질환대비 정신 질환 완치 가능성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478) 47.8 84.2

대체로 그런 편이다 (364) 36.4

별로 그렇지 않다 (116) 11.6 13.5

전혀 그렇지 않다 (19) 1.9

모름/무응답 (23) 2.3

합계 (1000) 100.0

전    체

‘우울증과 같은 질환도 신체적인 질환과 같이 전문적인 치

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다’라는 말에 대해, 47.8%가 ‘정

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6.4%가 ‘대체로 그런 편이

다’라고 응답함.

전체적으로 84.2%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13.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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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별

‘우울증과 같은 질환도 신체적인 질환과 같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

으면 완치가 가능하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학력이 높을

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을수록 높고, △30대(87.5%) 및 40

대(90.0%) △자영업자(88.2%) 및 학생(88.7%) △월가구소득 200-299

만원(87.8%) 및 400-499만원(91.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학력이 낮을수록,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높으며, △10대(19.9%) 및 20대

(20.1%) △주부(19.9%) △불교(19.4%) △미혼자(18.7%) 등에서 상

대적으로 높음.

<표8> 신체 질환대비 정신 질환 완치 가능성  

*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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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료가능성에 대한 인식 

   - 우울증과 같은 질환도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질병처럼

     약물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

문] 정신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불

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귀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

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

서 말씀해 주세요.

<표9> 신체 질환대비 정신 질환의 약물치료 가능성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308) 30.8 62.6

대체로 그런 편이다 (318) 31.8

별로 그렇지 않다 (240) 24.0 30.9

전혀 그렇지 않다 (69) 6.9

모름/무응답 (64) 6.4

합계 (1000) 100.0

전    체

‘우울증과 같은 질환도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질병처럼 

약물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라는 말에 대해, 30.8%가 ‘정

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1.8%가 ‘대체로 그런 편이

다’라고 응답함.

전체적으로 62.6%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30.9%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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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별

‘우울증과 같은 질환도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질병처

럼 약물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

율은 학력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고, △여자(69.3%) △30

대(72.0%) 및 40대(70.6%) △학생(76.5%) △기혼자(70.0%) △

신체적 건강상태 보통(66.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학력과 경제수준이 낮을

수록, 신체적 건강이 좋을수록 높으며, △남자(38.0%) △10대

(58.1) 및 20대(41.9%) △주부(48.6%) △미혼자(44.4) 등에서 상

대적으로 높음.

<표10> 신체 질환대비 정신 질환 약물치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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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치료가능성에 대한 인식 

   - 우울증과 같은 질환이 있는 사람도 상담과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문] 정신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불

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귀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귀하 자신의

생각과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표11> 정신 질환 치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 가능성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576) 57.6 93.0

대체로 그런 편이다 (354) 35.4

별로 그렇지 않다 (52) 5.2 6.0

전혀 그렇지 않다 (8) 0.8

모름/무응답 (10) 1.0

합계 (1000) 100.0

전    체

‘우울증과 같은 질환이 있는 사람도 상담과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에 대해, 57.6%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5.4%가 ‘대체로 그런 편

이다’라고 응답함.

전체적으로 93.0%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6.0%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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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별

‘우울증과 같은 질환이 있는 사람도 상담과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

비율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을수록 높고, △도심/서북 

거주자(95.3%) △월가구소득 200-299만원(95.4%) △천주교

(96.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높고, △강남3구 거주자(9.0%) △영업/판매/

서비스업자(9.3%) △월가구소득 99만원이하(10.0%) 및 

100-199만원(10.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12> 정신 질환 치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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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식 1

   -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도 친구,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문] 정신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불

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귀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

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

서 말씀해 주세요.

<표13> 정신질환자의 친구/동료 수용 가능성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376) 37.6 80.8

대체로 그런 편이다 (432) 43.2

별로 그렇지 않다 (162) 16.2 18.9

전혀 그렇지 않다 (27) 2.7

모름/무응답 (3) 0.3

합계 (1000) 100.0

전    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도 친구,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

는 말에 대해, 37.6%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43.2%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전체적으로 80.8%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18.9%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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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별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도 친구,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

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정신적 건강이 좋을수록 

높고, △20대(85.6%) △자영업자(83.3%) △월가구소득 

100-199만원(83.9%) 및 300-399만원(84.2%) 등에서 상대적으

로 높음.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을

수록 높고, △50대(24.1%) △학생(21.8%) △월가구소득 

400-499만원(21.8%) △경제수준 하(23.4%) 등에서 상대적으

로 높음.

<표14>정신질환자의 친구/동료 수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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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식 2

   - 내가 사는 지역에도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정신보건  

     재활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문] 정신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불

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귀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

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

서 말씀해 주세요.

<표15> 거주지 정신보건 재활시설 수용 여부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422) 42.2 80.6

대체로 그런 편이다 (384) 38.4

별로 그렇지 않다 (141) 14.1 18.1

전혀 그렇지 않다 (40) 4.0

모름/무응답 (13) 1.3

합계 (1000) 100.0

전    체

‘내가 사는 지역에도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정신보건 

재활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에 대

해, 42.2%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8.4%가 ‘대

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전체적으로 80.6%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18.1%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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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별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정신보

건 재활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

이 좋을수록 높고, △40대(85.1%) △영업/판매/서비스업자

(88.6%) 및 생산/기술/노무자(84.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

음.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높으며, △30대

(21.3%) △학생(23.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16> 거주지 정신보건 재활시설 수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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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신 질환자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식 3

   - 지역사회 차원에서 정신질환의 치료와 관리를 위하여 

     정부가 더 많은 투자를 하여야한다

문] 정신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불

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귀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

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

서 말씀해 주세요.

<표17> 지역단위에서 정신 질환 치료 및 관리 위한 정부투자 필요성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674) 67.4 93.0

대체로 그런 편이다 (256) 25.6

별로 그렇지 않다 (50) 5.0 6.0

전혀 그렇지 않다 (10) 1.0

모름/무응답 (10) 1.0

합계 (1000) 100.0

전    체

‘지역사회 차원에서 정신질환의 치료와 관리를 위하여 정부

가 더 많은 투자를 하여야한다’라는 말에 대해, 67.4%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5.6%가 ‘대체로 그런 편

이다’라고 응답함.

전체적으로 93.0%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6.0%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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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별

‘지역사회 차원에서 정신질환의 치료와 관리를 위하여 정부

가 더 많은 투자를 하여야한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

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을수록 높고, △40대(96.4%) △

자영업자(97.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높으며, △20대(10.5%) △주부(11.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18> 지역단위에서 정신 질환 치료 및 관리 위한 정부 투자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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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신질환 발병 시 도움 요청 대상자

   - 본인 또는 가족에게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발병

     한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 대상자

문] 만일 당신이나 가까운 가족 혹은 친지에게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이

있다면 다음 중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표19> 정신질환 발병 시 도움 요청 대상자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신과 의사 (379) 37.9

그 외의 가족 구성원 (226) 22.6

심리상담 전문가(심리 상담사) (193) 19.3

그 사람의 친구 (63) 6.3

지역사회의 정신보건관련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43) 4.3

성직자 (38) 3.8

약사, 한의사 등 의사 이외의
의료인 (11) 1.1

그 사람의 동료 (10) 1.0

선생님 (5) 0.5

모름/무응답 (6) 0.6

합계 (1000) 100.0

전    체

‘본인 또는 가족에게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발병한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 하시겠습니까’라는 말에 대해, 37.9%

가 ‘정신과 의사’라고 응답하였으며, 22.6%가 ‘그 외의 가족 

구성원’, 19.3%가 ‘심리상담 전문가(심리 상담사)’라고 응답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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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별

‘본인 또는 가족에게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발명한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라는 말에 정신과 의사라

는 응답은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높고, 40대

(47.5%) △생산/기술/노무자(43.6%) △월가구소득 400-499

만원(47.4%)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다(42.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그 외의 가족구성원이라는 응답은 월가구소득이 낮을수

록,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높고, △10대(30.8%) △주부(26.3%) 등에서 상대적

으로  높음.

- 심리상담 전문가(심리상담사)라는 응답은 △10대(24.6%)

△주부(25.8%) △월가구소득 500만원이상(23.9%)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22.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2007년 정신건강에 관한 일반인 인식조사 보고서

42

<표20> 정신질환 발병 시 도움 요청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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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트레스 위험군 분류

1) 스트레스 체감 수준에 따른 위험군 분류

- 위험군 분류 방법

문3-1번부터 문3-8번까지의 응답 중 ‘정말 그렇다’라는 응답이 0개 또는 1

개는 ‘저위험군’으로, 2개 또는 3개는 ‘위험군’으로, 4개 또는 5개는 ‘고

위험군’으로, 6개 이상 응답자는 ‘초고위험군’ 으로 분류함.

*단 문3-6번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정말 그렇다’로 변환하여 분류함.

<표21> 스트레스 체감 수준에 따른 위험군 분류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초고위험군 (39) 3.9

고위험군 (320) 32.0

위험군 (534) 53.4

저위험군 (107) 10.7

합계 (1000) 100.0

문3-1번: 직장,가정,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문3-2번: 기분이 우울해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

문3-3번: 혼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보다 재미있다

문3-4번: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문3-5번: 심각한 고민을 함께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

문3-6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를 쉽게 풀어내는 편이다

문3-7번: 나는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문3-8번: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전    체

스트레스로 체감 수준이 매우 높은 초위험군은 3.9%임.

그 밖에 고위험군 32.0%, 위험군 53.4%, 저위험군 10.7%로 

응답함.



2007년 정신건강에 관한 일반인 인식조사 보고서

44

응답자 특성별

초고위험군과 고위험군은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정

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그 비율이 높아짐.

위험군과 저위험군은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정신

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그 비율이 높아짐.

<표22> 스트레스 체감 수준에 따른 위험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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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트레스 요인별 체감 수준

1) 사회적 요인 - 직장, 가정, 학교에서의 문제

문]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

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

서 말씀해 주세요.

문) 직장이나 가정 또는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표23> 직장, 가정, 학교에서의 문제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215) 21.5 62.2

대체로 그런 편이다 (407) 40.7

별로 그렇지 않다 (310) 31.0 37.7

전혀 그렇지 않다 (67) 6.7

모름/무응답 (1) 0.1

합계 (1000) 100.0

전    체

‘직장, 가정,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라는 말

에 대해, 21.5%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40.7%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전체적으로 62.7%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37.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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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별

‘직장, 가정,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라는 말

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경제수

준이 낮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록 높고, △30대(67.7%) △월가구소득 200-299만원(67.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

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다고 생

각할수록 높고, △20대(41.1%) 및 60대(48.3%) △월가구소득 

300-399만원(41.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24> 직장, 가정, 학교에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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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요인 - 경제적인 문제

문]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

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

서 말씀해 주세요.

문) 나는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표25> 경제적인 문제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125) 12.5 40.5

대체로 그런 편이다 (280) 28.0

별로 그렇지 않다 (398) 39.8 59.3

전혀 그렇지 않다 (195) 19.5

모름/무응답 (2) 0.9

합계 (1000) 100.0

전    체

‘나는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라는 

말에 대해, 12.5%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8.0%

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전체적으로 40.5%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59.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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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별

‘나는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라는 말

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경제수

준이 낮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록 높고, △남자(43.1%) △도심/서북 거주자(46.1%) △고졸

(54.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

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다고 생

각할수록 높고, △여자(61.9%) △강남3구(65.7%) △대재 이

상(65.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26> 경제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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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적 요인 -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문]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

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

서 말씀해 주세요.

문)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표27>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64) 6.4 31.6

대체로 그런 편이다 (252) 25.2

별로 그렇지 않다 (455) 45.5 68.4

전혀 그렇지 않다 (229) 22.9

모름/무응답 (0) 0.0

합계 (1000) 100.0

전    체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

다’라는 말에 대해, 6.4%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

며, 25.2%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전체적으로 31.6%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68.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2007년 정신건강에 관한 일반인 인식조사 보고서

50

응답자 특성별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신체

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50대

(36.1%) △고졸(34.8%) △월가구소득 100-199만원(41.7%) 및 

200-299만원(36.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

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10대

(79.2%) △중졸이하(73.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28>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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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계적 요인 - 고민 상담자 부재 문제

문]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

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

서 말씀해 주세요.

문) 심각한 고민을 함께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

<표29> 고민 상담자 부재 문제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64) 6.4 19.6

대체로 그런 편이다 (132) 13.2

별로 그렇지 않다 (324) 32.4 80.3

전혀 그렇지 않다 (479) 47.9

모름/무응답 (1) 0.1

합계 (1000) 100.0

전    체

‘심각한 고민을 함께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에 대

해, 6.4%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3.2%가 ‘대체

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전체적으로 19.6%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80.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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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별

‘심각한 고민을 함께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에 그렇

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학력과 경제수

준이 낮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록 높고, △50대(34.1%) △영업/판매/서비스업자(28.8%) 및 

생산/기술/노무자(28.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학력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10대(91.6%) △사무/관리/전문직(86.4%)

및 주부(89.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30> 고민 상담자 부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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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트레스 관리 요인 -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정조절 문제

문]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

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

서 말씀해 주세요.

문)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표31>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정조절 문제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36) 3.6 23.1

대체로 그런 편이다 (195) 19.5

별로 그렇지 않다 (374) 37.4 76.8

전혀 그렇지 않다 (394) 39.4

모름/무응답 (1) 0.1

합계 (1000) 100.0

전    체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라는 말에 대해, 3.6%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9.5%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전체적으로 23.1%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76.8%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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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별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10대(26.1%) △고졸(29.7%) △자영업자

(26.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

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다고 생

각할수록 높고, △60대(86.1%) △대재 이상(80.1%) △영업/

판매/서비스(83.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32>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정조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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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트레스 관리 요인 - 스트레스 해소 용이성 문제

문]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

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

서 말씀해 주세요.

문)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를 쉽게 풀어내는 편이다

<표33> 스트레스 해소 용이성 문제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312) 31.2 72.8

대체로 그런 편이다 (416) 41.6

별로 그렇지 않다 (231) 23.1 27.2

전혀 그렇지 않다 (41) 4.1

모름/무응답 (0) 0.0

합계 (1000) 100.0

전    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를 쉽게 풀어내는 편이다’

라는 말에 대해, 31.2%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41.6%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전체적으로 72.8%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27.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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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를 쉽게 풀어내는 편이다’

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

적․정신적 건강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스트레스 저

위험군(96.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

록, 학력이 낮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경제수준 하(31.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34> 스트레스 해소 용이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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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트레스 해소 요인 - 우울한 기분 때문에 동석자 없는 음주 선호

문]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

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

서 말씀해 주세요.

문) 기분이 우울해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

<표35> 우울한 기분 때문에 동석자 없는 음주 선호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40) 4.0 13.6

대체로 그런 편이다 (96) 9.6

별로 그렇지 않다 (244) 24.4 86.3

전혀 그렇지 않다 (619) 61.9

모름/무응답 (1) 0.1

합계 (1000) 100.0

전    체

‘기분이 우울해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에 

대해, 4.0%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9.6%가 ‘대

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전체적으로 13.6%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86.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2007년 정신건강에 관한 일반인 인식조사 보고서

58

응답자 특성별

‘기분이 우울해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

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남자(19.7%) △영업/판매/서비스

(24.4%) 및 생산/기술/노무자(25.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

음.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스트레

스를 적게 받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높으며, △여자(92.3%) △사무/관

리/전문직(89.7%) 및 학생(92.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36> 우울한 기분 때문에 동석자 없는 음주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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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트레스 해소 요인 -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TV시청, 인터넷 선호

문]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

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

서 말씀해 주세요.

문) 혼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보다 더

재미있다

<표37> 대인 관계보다 TV시청, 인터넷 선호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46) 4.6 18.4

대체로 그런 편이다 (138) 13.8

별로 그렇지 않다 (452) 45.2 81.5

전혀 그렇지 않다 (363) 36.3

모름/무응답 (1) 0.1

합계 (1000) 100.0

전    체

‘혼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보다 더 재미있다’라는 말에 대해, 4.6%가 ‘정말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13.8%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

답함.

전체적으로 18.4%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81.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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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보다 더 재미있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

스를 많이 받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과 경제수준이 낮

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높

아짐.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

록, 학력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

다고 생각할수록 높으며, △10대(86.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38> 대인 관계보다 TV시청, 인터넷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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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신건강 리스크 위험군 분류

1) 정신건강 리스크 자가진단에 따른 위험군 분류

- 정신건강 위험군 분류 방법

문4-1번부터 문4-6번까지의 응답 중 ‘그렇다’라는 응답이 0개는 ‘저위험

군’으로, 1개 또는 2개는 ‘위험군’으로, 3개 또는 4개는 ‘고위험군’으로,

5개 이상 응답자는 ‘초고위험군’ 으로 분류함.

<표39> 정신건강 리스크 자가진단에 따른 위험군 분류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초고위험군 (14) 1.4

고위험군 (93) 9.3

위험군 (337) 33.7

저위험군 (556) 55.7

합계 (1,000) 100.0

문4-1번: 1주일 이상 기분이 우울한 상태가 계속된 경우가 있다

문4-2번: 1주일 이상 평소 하던 일이 귀찮게 느껴진 경우가 있다

문4-3번: 기분이 우울해서 1주일 이상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문4-4번: 기분이 우울해서 사람들과 1주일 이상 말하지 않고 지낸 경우가 있다

문4-5번: 특별한 이유 없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경우가 있다

문4-6번: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잠을 제대로 못잔 경우가 있다

전    체

정신건강 상태를 자가진단하기 위한 6가지 문항 모두에 ‘그

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저위험군은 54.7%이며, 5가지 이

상의 문항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초고위험군은 2.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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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별

정신건강 초고위험군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 할수록 응답비율이 높

음.

정신건강 저위험군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응답비율이 

높음.

<표40> 정신건강 리스크 자가진단에 따른 위험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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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경험

1) 정신건강관련 도움 요청 및 상담 경험

문5-1] 우울한 상태가 1주일 이상 계속되었던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

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받은 경우가 있나요?

<표41> 정신건강관련 도움 요청 및 상담 경험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있었다 (118) 26.0

없었다 (335) 74.0

합계 (453) 100.0

 

전    체

우울한 상태가 1주일 이상 지속되었던 경우에 다른 사람에

게 도움이나 상담을 요청한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자는  

26.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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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별

‘정신건강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

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말에 응답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받을수록  

높음.

응답자 스스로 판단할 때 현재 정신질환이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 38.6%만이 과거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표42> 정신건강관련 도움 요청 및 상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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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건강관련 도움 및 상담 요청 대상

문5-2] 우울한 상태가 1주일 이상 계속되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거나

상담을 하셨습니까?

<표43> 정신건강관련 도움 및 상담 요청 대상(복수응답)

구분 응답 비율
(%)

친구 61.8

가족 35.0

동료 14.7

정신과 의사 11.0

심리상담 전문가 10.1

선생님 4.1

성직자 2.6

의사(정신과 의사 제외) 2.4
지역의 정신보건관련 간호사/
사회복지사 0.8

모름/무응답 0.7

합계 143.0

       * 본 문항은 복수응답으로 응답비율의 합이 100%를 넘을 수 있음.

전    체

정신건강 문제로 도움을 받았거나 상담을 했던 대상으로 친

구라는 응답이 61.8%로 가장 많았고, 가족(35.0%), 동료

(14.7%), 정신과 의사(11.0%) 등의 순임.

정신건강 문제로 지역의 정신보건관련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의 도움이나 상담을 했다는 응답은 한번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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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도움 요청 대상으로 남녀 모두 친구,

가족, 동료라는 응답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초고위

험군의 경우 가족 다음으로 정신과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했

다는 응답이 많음.

응답자 스스로 판단할 때 현재 정신질환이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도 친구, 가족 등과 같은 비전문인에게 과거에 도

움을 요청했다고 응답함.

<표44> 정신건강관련 도움 및 상담 요청 대상(복수응답)

 
* 본 문항은 복수응답으로 응답비율의 합이 100%를 넘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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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판단에 의한 정신 질환 유무

문5-3] (문4번에서 1개 문항 이상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중)본인

스스로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표45> 본인판단에 의한 정신 질환 유무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그렇다 (112) 24.8

아니다 (341) 75.2

합계 (453) 100.0

 

전    체

본인 스스로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24.8%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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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별

‘응답자 본인이 판단했을 때 현재 정신질환이 있다’고 생각

하는 응답비율은 학력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

록,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높고, 여성(31.8%)이 

남성(16.8%)보다 높음 .

응답자 본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

한 응답자 중 72.1%만이 정신 질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

답함.
<표46> 본인판단에 의한 정신 질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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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정신건강 문제로 의사 상담이나 치료 중 여부

문5-4] (본인이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경우)현재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상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의사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표47> 현재 정신건강 문제로 의사 상담이나 치료 중 여부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그렇다 (6) 5.4

아니다 (106) 94.6

합계 (112) 100.0

 

전    체

현재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

자 중 의사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응답은 5.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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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별

‘현재 정신건강 문제로 의사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다’라

는 말에 응답비율은 남자(8.7%)가 여자(3.8%)보다 많고, 경

제수준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높음.

‘응답자 본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중 15.5%만이 의사와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

고 있다고 응답함.

<표48> 현재 정신건강 문제로 의사 상담이나 치료 중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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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신건강 문제로 받고 있는 치료 유형

문5-5] (현재 정신건강상 문제로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응답자 중)

전문적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면 어떤 상담,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표49> 정신건강 문제로 받고 있는 치료 유형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약물치료 (3) 50.7

상담과 약물치료 병행 (3) 49.3

합계 (6) 100.0

 * 현재 상담치료만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는 없음.

전    체

정신건강 문제로 현재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50.7%이며, 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49.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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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받지 않는 이유

문5-6] (본인이 현재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전문적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응답자 중)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표50>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받지 않는 이유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상담 및 치료 필요성 못 느낌 (53) 50.8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장소 모름 (16) 14.6

상담 및 치료 시의 경제적 부담 (15) 13.7

주변 시선에 대한 부담 (7) 6.6

기타 (15) 14.4

합계 (106) 100.0

 

전    체

응답자 본인이 현재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전문적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상담 및 치료 필

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이 50.8%로 가장 많고, 주변 시

선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도 6.6%임.



2007년 정신건강에 관한 일반인 인식조사 보고서

73

응답자 특성별

‘응답자 본인이 현재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전문적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이유’ 중 상담 및 치료 필요

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에서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

적 건강상태가 좋은 편일수록 높음.

- 주변의 시선이 부담되어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응답에서

는 △남성(12.6%) △10대(19.8%) △경제수준 상(16.8%) 등에

서 높음.

<표51>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받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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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받을 의향

문5-7] (본인이 현재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전문적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응답자 중)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그러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의향이 있으신가요?

<표52>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받을 의향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받을 의향이 있다 (81) 76.0

받을 의향이 없다 (23) 22.1

잘 모르겠다 (2) 1.9

합계 (106) 100.0

 

전    체

본인이 현재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응답자 중에 향후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76.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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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별

‘현재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전문적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 중 향후 치료받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비율은 연령(10대 제외)과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높아짐.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 44%가 

향후 치료의향이 없다고 응답함.

<표53>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받을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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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간의 관계

1) 스트레스 체감 수준과 정신건강 상태에 따른 6가지 유형

문3)과 문4)의 응답내용을 기준으로 스트레스 위험군(43p 참조)과 정신건강

위험군(61p 참조)을 교차하여 아래와 같이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구분
정신건강

저위험군 위험군 고위험군 초고위험군

스
트
레
스

저위험군 A 유형

B 유형

해당자 없음

위험군

E 유형 F 유형고위험군
C 유형 D 유형

초고위험군

* C 유형 중 스트레스 초고위험군-정신건강 저위험군 해당자는 전체 중 0.9%임
* E 유형 중 스트레스 초고위험군-정신건강 고위험군 해당자는 전체 중 0.8%임
* F 유형 중 스트레스 위험군-정신건강 초고위험군 해당자는 전체 중 0.3%임

<표54> 스트레스 체감수준과 정신건강 상태에 따른 6가지 유형

구분 사례수(명) 비율(%)

A 유형 (92) 9.2

B 유형 (515) 51.5

C 유형 (118) 11.8

D 유형 (158) 15.8

E 유형 (92) 9.2

F 유형 (23) 2.3

합계 (1,000) 100.0

 

전    체

스트레스 체감수준과 정신건강 상태에 따른 6가지 유형 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이 모두 위험군이거나 어느 한쪽이 저

위험군인 B 유형이 51.5%로 가장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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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모두 저위험군에 속하는 A 유형의 응답

자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많고, B 유형은 여자보다 남자에

서 더 많고, C 유형은 응답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더 많고, E

유형은 자영업이나 일을 하지 않는 응답자에서 더 많음.

현재 본인이 정신질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340명 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모두 고위험군에 속하는 E와 F 유형

의 응답자는 각각 13.6%와 2.4%로 16%에 달함.

<표55> 스트레스 체감수준과 정신건강 상태에 따른 6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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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족 및 지인들의 정신건강 위험군 분류

1) 가족 및 지인들의 정신건강 문제 유무에 따른 위험군 분류

- 정신건강 위험군 분류 방법

문6-1번부터 문6-6번까지의 응답 중 ‘그렇다’라는 응답이 0개는 ‘저위험

군’으로, 1개 또는 2개는 ‘위험군’으로, 3개 또는 4개는 ‘고위험군’으로,

5개 이상 응답자는 ‘초고위험군’ 으로 분류함.

<표56> 가족 및 지인들의 정신건강 문제 유무에 따른 위험군 분류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초고위험군 (41) 4.1

고위험군 (196) 19.6

위험군 (208) 20.8

저고위험군 (555) 55.5

합계 (1,000) 100.0

문6-1번: 가까운 가족,친지,친구 중에 1주 이상 기분이 우울한 상태가 계속된 경우가 있다

문6-2번: 가까운 가족,친지,친구 중에 1주 이상 평소 하던 일이 귀찮게 느껴진 경우가 있다

문6-3번: 가까운 가족,친지,친구 중에 기분이 우울해서 1주 이상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문6-4번: 가까운 가족,친지,친구 중에 기분이 우울해서 사람들과 1주일 이상 말하지 않고   
         지낸 경우가 있다

문6-5번: 가까운 가족,친지,친구 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경우가 있다

문6-6번: 가까운 가족,친지,친구 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잠을 제대로 못잔      
         경우가 있다

전    체

응답자들 가족 및 지인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6가지 문항 모두에 ‘그런 경우가 없다’는 저위험군(응답자 

가족 및 지인들의 정신건강)은 55.5%이며, 5가지 이상의 문

항에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응답한 초고위험군은 4.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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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족 및 지인들의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경험

1) 가족 및 지인들에게 정신건강관련 상담 및 치료 권유 유무

문7-1] 가까운 가족, 친지, 친구 중에 우울한 상태가 1주일 이상 계속되었

던 경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도록 하였던

경우가 있나요?

<표57> 가족 및 지인들에게 정신건강관련 상담 및 치료 권유 유무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있었다 (181) 36.3

없었다 (317) 63.7

합계 (498) 100.0

 

전    체

응답자의 가족 및 지인들 중에 우울한 상태가 1주일 이상 

지속되었던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하거나 전

문적인 상담을 받도록 권유했다는 응답자는  36.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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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별

응답자의 가족 및 지인들 중에 우울한 상태가 1주일 이상 

지속되었던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하거나 전문

적인 상담을 받도록 권유했다는 응답비율은 여성보다 남성

이,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

임.

응답자가 정신건강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

던 경험이 있는 응답자 310명 중 97명(45.3%)만이 가족 및 

지인들에게 도움 요청을 권유했다고 응답함.

<표58> 가족 및 지인들에게 정신건강관련 상담 및 치료 권유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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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 및 지인들에게 정신건강관련 도움 요청 추천 대상

문6-2] 가까운 가족, 친지, 친구 중에 우울한 상태가 1주일 이상 계속되었

던 경우에 누구에게 도움이나 상담을 받도록 하셨습니까?

<표59> 가족 및 지인들에게 정신건강관련 도움 요청 추천 대상(복수응답)

구분 비율
(%)

정신과 의사 52.9

친구 20.8

가족 16.3

심리상담 전문가 12.7

성직자 12.4

동료 5.5

의사(정신과 의사 제외) 6.0
지역의 정신보건관련 간호사/
사회복지원 1.9

약사, 한의사 등 의사 이외의
의료인 1.8

선생님 1.6

모름/무응답 1.0

합계 133.0

        * 본 문항은 복수응답으로 응답비율의 합이 100%를 넘을 수 있음.

전    체

가족 및 지인들에게 정신건강 문제로 도움을 받으라고 추천

한 대상으로는 정신과 의사, 친구, 가족, 심리상담 전문가 

등의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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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 및 지인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정신질환으로 인식 여부

문7-3] (응답자의 가족 및 지인들 중에 문6번에서 1개 문항 이상에서 ‘그

렇다’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응답자 중)응답자가 보시기에 가족 및

지인들이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표60> 가족 및 지인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정신질환으로 인식 여부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그렇다 (349) 70.0

아니다 (142) 28.6

모름/무응답 (7) 1.4

합계 (498) 100.0

 

전    체

응답자의 가족 및 지인들 중에 문6-1번부터 문6-6번까지에서 

1개 문항 이상에서 ‘그렇다’에 해당하는 주위 사람이 있다

는 응답자 중 70.0%만이 주위 사람이 우울증 같은 정신건

강상 문제가 있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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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 및 지인들이 정신건강 문제로 상담이나 치료 중 여부

문7-4] (응답자가 생각할 때 가족 및 지인들 중에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

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자 중)그 분은 현재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상 문

제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표61> 가족 및 지인들의 정신건강 문제로 상담이나 치료 중 여부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그렇다 (86) 24.7

아니다 (237) 68.0

모름/무응답 (26) 7.3

합계 (349) 100.0

 

전    체

응답자가 생각할 때 가족 및 지인들 중에 정신건강에 문제

가 있다는 사람들 중에 24.7%만이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

를 받고 있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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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 및 지인들이 정신건강 문제로 받고 있는 치료 유형

문7-5] (현재 가족 및 지인들이 정신건강상 문제로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응답자 중)전문적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면 어떤 상담,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표62> 가족 및 지인들이 정신건강 문제로 받고 있는 치료 유형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상담치료 (12) 14.1

약물치료 (14) 16.1

상담과 약물치료 병행 (58) 67.6

모름/무응답 (2) 2.3

합계 (86) 100.0

 

전    체

현재 가족 및 지인들이 정신건강상 문제로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응답자 중 가족 및 지인들이 상담과 약물치료

를 병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67.6%로 가장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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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족 및 지인들이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 받지 않는 이유

문7-6] (현재 가족 및 지인들 중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지만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응답자 중)가족 및 지인들이 전문적인 상담이

나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63> 가족 및 지인들이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 받지 않는 이유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상담 및 치료 필요성 못 느낌 (101) 42.8

주변 시선에 대한 부담 (31) 12.7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장소 모름 (27) 11.4

상담 및 치료 시의 경제적 부담 (27) 11.4

기타 (39) 16.5

모름/무응답 (12) 5.2

합계 (237) 100.0

 

전    체

현재 가족 및 지인들 중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지만 치료

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자 중 그 사람이 치

료 받지 않는 이유가 상담 및 치료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

는 응답이 42.8%로 가장 많고, 주변 시선에 대한 부담 때문

이라는 응답도 12.7%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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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족 및 지인에게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 권유 의향

문7-7] (현재 가족 및 지인들 중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지만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응답자 중)그 분이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그러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권유할 의향이 있으신

가요?

<표64> 가족 및 지인에게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 권유 의향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받을 의향이 있다 (205) 86.4

받을 의향이 없다 (30) 12.7

잘 모르겠다 (2) 0.9

합계 (237) 100.0

 

전    체

현재 가족 및 지인들 중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지만 치료

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자 중 그 사람이 치

료를 받을 수 있다면 그러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권유

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86.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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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인지 여부

1)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인지 여부

문8] 선생님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지역사

회 정신보건기관을 알고 있습니까?(정신병원과 정신과 의원은 제외)

<표65>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인지 여부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알고 있다 (88) 8.8

모르고 있다 (912) 91.2

합계 (1000) 100.0

 

전    체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지역사

회 정신보건기관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8.8%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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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별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지역사

회 정신보건기관을 알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연령이 많을수

록 높고, 경제수준이 상이며,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

라는 응답자에서 높은 경향을 보임.

스트레스 체감수준과 정신건강 상태에 따른 6가지 유형 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상태가 모두 저위험군인 A 유형이 지

역 정신보건기관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17.4%로 가장 높음.

<표66>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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